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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시장 줄어든다...신사업 확대할 것

삼성의 첫 듀얼 카메라 탑재, 의미와 전망

우시다 카즈오 니콘그룹 대표는 스스로 “렌즈 기술자였다”고 소개했다. 1975년 니콘 전신인 일본광학공업에 입사한 40

여년 동안 카메라 개발에 인생을 바쳤다. 그의 꿈은 ‘최고의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다. 일부는 카메라 기술이 한계에 봉

착했다고 하지만 우시다 대표는 곧 8K 카메라처럼 고성능 제품이 일반화돼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중소형 카메라나 콤팩트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밀려 하락세를 걷고 있다. DSLR 시

장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니콘그룹 대표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그는 경영자로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니콘 경영 상태는 악화 일로였다. 대표적인 지표가 한국 시장이다. 니콘이미징 코리아 2012년 매출은 1975억원이었지만 

2013년 903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매출은 671억원까지 떨어졌다. 본사 상황도 만만치 않다. 2016년 매출액은 

5204억엔으로 3년 전보다 30%나 줄었다. 

우시다 대표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일본 직원 

가운데 1000여명을 감원했다. 니콘의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단계적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

다. 우시다 대표는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 사업부의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

두었다”면서 “콤팩트 카메라 등 일부 사업에서 실적이 빠지더라도 경영에 문제가 없는 체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우시다 대표가 언급한 체질 개선 핵심은 자금을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다. 이 자금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

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한다. 최근 발표한 D850과 D7500 등 DSLR 카메라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제품으

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카메라 외 의료광학기기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광장비 사업의 경쟁력도 확보한다. 현재 매출 

비중은 20%로 안팎이지만 꾸준히 사업 규모를 키워나간다. 

니콘은 옵토마라는 안구 촬영 전문 회사와 협업, 의료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릴리라는 생활과학기술 기업

과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협업 중이다. 우시다 대표는 “니콘의 광학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투자하는 안구 촬영, 인공지능(AI), 세포 생산 사업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출처- 전자신문

갤럭시노트8 핵심 특징은 듀얼 카메라다.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S8 시

리즈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려다 양산 직전 철회했다. 가격과 디자인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하반기 전략 상

품인 노트8은 지나치지 않았다. 이는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다. 이제 듀얼 카메라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실제

로 삼성전자는 노트8 외 다른 스마트폰에도 듀얼 카메라를 다수 적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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